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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설 성수식품 업체 102곳 집중 점검
- 설 먹거리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안전성 확보 … 부적합 제품은 회수 ‧폐기 방침 -

인천광역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시, 군‧구 합

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설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

다고 밝혔다.

11개반 18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설 명절 제수용·선물용으로 

소비가 많은 떡류, 한과류, 전류,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02

곳*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.   

 * 식품제조·가공업체 21개소, 식품접객업체 48개소, 기타식품판매업 14개소,

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체 19개소

최근 3년간 미 점검 및 행정처분 이력업체 중에서 점검이 필요한 업

체를 자체 선정하고,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선물용·

차례용 식품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,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

는 대형 유통업체와 홈쇼핑 판매식품 등을 점검 대상으로 확대하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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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주요 점검 내용은 △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

사용 △사용원료, 완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적절성 △원료보관실, 

세척실, 제조·가공실 등의 위생관리 △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

여부 등이다 

또한,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63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살모

넬라, 대장균, 리스테리아, 황색포도상구균 등을 검사의뢰 하였고, 검

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회수·폐기 조치할 방침이다. 

강경희 시 위생정책과장은 “이번 점검을 통해 설 성수식품의 안전한 

공급에 만전을 기하였다”며, “앞으로도 촘촘한 식품안전점검을 통

해 시민들의 안심 먹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 

<관련사진> 위생관리실태 점검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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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 위생관리실태 점검 사진


